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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의 가슴앓이(Ⅱ)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언뜻 듣기에 생소하기도 하고,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재기한 것 같기도 한 이 문구는 필자가 보

기에 현재의 한국 석유화학 산업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 5위권이라는 주장에 걸맞지 않게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의 와중에서 헤매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도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맞물린 가운데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상을 다른 어떠한 문구로 표현하기는 힘들고「휘청거린다」또는

「흔들린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계의「제목소리 내기」를 살펴보면 확실한 답이 나온다.

먼저, 폴리올레핀의 공급과잉을 막고 가격을 인상, 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간의 주장이 너무나도 극을 달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삼성을 비롯, 현대·럭키 등은 N C C를 비롯, 폴리올레핀 공장을 100% 가동-사실 1 0 0 ~ 1 2 0 %까지 가

동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공급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채산성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간섭에 의한 가격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반해 대림·유공 등은 폴리올레핀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NCC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NCC 가동률을 85% 내외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NCC가동률을 조정,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공급을 줄이고 이에따라 폴리올레핀-

L D P E·H D P E·P P의 생산량을 줄여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는냐는 주장이다.

대림·유공의 주장과 속 뜻이 어떠하든 간에 가동률을 줄이고 공급량을 조정,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은 불황카르텔이 아니더라도 자구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삼성·현대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국내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시장점유율 및 생산능력을 고려 각사별 공급량을 결정해야 하나, 전체적인

가동률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100% 가동에 의한 공급량 조절이 쉽지않고 100% 가동을 전제하다

보니 내수시장 몫을 조금이라도 더 할당 받을수록 유리, 서로간에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동률 1 0 0 %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고 채산성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더이상 다행스럽지 않겠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은「꿈」이상이 아닌 아무것도 되지 못한

다는 점 석유화학 관계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100% 가동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정부에서 석유화학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또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주무부서인 상공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어여삐」생각,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

원회의 절대적인 반대로 불황카르텔이 무산되더라도-거의 확실하게 불황카르텔이 물 건너간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지도」라는 편법을 동원해 내수가격을 인상해줄 수 있고, 이 경우 출혈을 전혀 하

지 않고도 일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수입이 개방되고 관세율이 1 0 %

도 안되는 현실에서 그들의 가격인상이 수입을 유발, 그들의 내수 기반마저도 흔들 수 있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가 생각하고 있는「행정지도」를 통한 내수 공급량 조절과 가격인상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수는 한번으로 끝내야지, 만회한답시고 또다른 실수를 범한다면 누구도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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